
AI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거는 도발과
우리의 답은?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kwangkeunyi.snu.ac.kr

08/20/2025 @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여름학교(서강대)



2000년전/500년전에 열렸던 괄호가 닫히고 있음

▶ 출판/기록기술 이전:

▶ 실시간으로 문답하기 + 문답으로 역동적으로 깨닫기 + 외우기

▶ 500년전 출판/기록기술의 괄호가 열리곤: {
▶ 쓰기 + 출판된것 읽기 + 정적으로 읽고 빠져들기 + 왜외워?

}
▶ 지금 AI기술의 괄호가 열리면서: {

▶ 다시 부활

▶ 실시간으로 문답하기 + 문답으로 역동적으로 깨닫기 +

왜외어? + 왜읽어?

앞으로 N00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AI에게 묻고 답하면서

배우고 익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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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육/연구는 어떻게 변할까?

프로그래밍 교육?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르치는 걸로

PL 교육?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르치는 걸로

연구? 새 지식을 AI에 심을 걸 생각해서

논문쓰기? AI가 읽을 걸 생각해서

책쓰기? AI가 읽을 걸 생각해서

AI가 읽을, AI를 키울 자료를 만들기

이게 우리같은 사람들의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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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

▶ 전문지식을 깊게 잘 이해해서

▶ 고유하게 편집하고

▶ 고유한 스타일로

▶ AI가 빠져들게 쓴다.

(마치, 시중에 있는 “편집샵”들 같은)

논문읽고 책읽기는 AI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I에게 묻고 배울것이다.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

▶ 전문지식을 깊게 잘 이해해서

▶ 고유하게 편집하고

▶ 고유한 스타일로

▶ AI가 빠져들게 쓴다.

(마치, 시중에 있는 “편집샵”들 같은)

논문읽고 책읽기는 AI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I에게 묻고 배울것이다.



걱정말아요: 전문가의 깊이는 늘 AI보다 살짝 앞설듯

왜?

▶ 전문가의 지식은 책출판으로 전달되는 전문지식의 깊이와

양보다 늘 살짝 앞서있어왔다.

▶ 전문가가 “PL”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하고/글쓰고/출판하는

일은 늘 필요할 것이다.

▶ 전문가는 늘 AI를 살짝 앞서있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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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금 그리고 여기,

중요하고 재밌는 일거리가 하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AI가 쉽게 설명못하고 어렵기만 하다면?

▶ 청소년/일반인들이 PL에 대한 지식을 파보려고 할 때,

“병신체”로 말하는 소버린AI만 우리 주변에 있다면?

▶ 영어권 자료를 번역해주는 소버린AI가 영어/한문투의

소리뿐인 어려운 전문용어로만 이야기한다면?

▶ 영어권에서 AI와 묻고답할때 말이 쉽고 이해하기 수월한

반면에

▶ K어로 번역된 문답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투로 “I는 school에 go한다”투로 덕지덕지하다면?

반면에,

K어권 AI가 영어권보다 더 쉽게 더 깊은 설명을 잘 해준다면?

K어권 지력은 나날이 자랄 것이고

K문화권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토양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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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체”로 말하는 소버린AI만 우리 주변에 있다면?

▶ 영어권 자료를 번역해주는 소버린AI가 영어/한문투의

소리뿐인 어려운 전문용어로만 이야기한다면?

▶ 영어권에서 AI와 묻고답할때 말이 쉽고 이해하기 수월한

반면에

▶ K어로 번역된 문답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투로 “I는 school에 go한다”투로 덕지덕지하다면?

반면에,

K어권 AI가 영어권보다 더 쉽게 더 깊은 설명을 잘 해준다면?

K어권 지력은 나날이 자랄 것이고

K문화권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토양일것이다



정신줄 놓지말고

쉬운전문용어를 발굴/사용/공부언어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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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순우리말? 아닙니다. 소리뿐인 한문투? 아닙니다.

쉬운말 입니다.”

▶ “외부로 글로벌하게 영어로 소통하기는 당연하고요.”

▶ “내부로는 우리의 지력/저변을 두텁게 하는데, 설명하는 AI가

모국어 쉬운말로 소통하기는 당연합니다. 요즘 K-컬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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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AI의 도발과 우리의 답은? (아마도)

▶ 교육의 대상이 이제는 AI:

▶ AI가 읽을걸 생각해서 전문자료를 만든다

▶ 설명하는 소버린AI가 쉬운말로 설명해주길:

▶ 쉬운전문용어로 전문자료를 만들러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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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쉬운전문용어의 힘 (1/3)

▶ (영국) 패러데이가 인쇄소 프레스에서 찍혀나오던 당대의

과학서적들을 눈동냥하며 익힐 수 있었던 데는 그 책들이 라틴

외국어가 아니고 “촌스럽고 쉬운” 영어로 쓰인 덕택이었다고 한다.

그런 토양에서 그는 불우한 인쇄공에서 지금의 전자기 문명을 연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하고 뿌리내리게 되었다.

▶ (프랑스) 데카르트는 [방법에대해서](방법서설)에서 라틴어대신에

“촌스럽고 쉬운” 프랑스어로 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내 의견이 더

바르게 널리 이해되길 바라는 마음, 라틴어의 장벽없이 양식있는 자

누구나 읽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그렇게 그 책은 과학혁명의

씨앗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쉬운전문용어의 힘 (2/3)

▶ (독일) 루터가 평균 3주에 한 권 꼴로 써 내려간 종교혁명의 책들은

어투에서부터 과감한 붓질 그 자체였다고 한다. 고상하고 근엄한

언어대신에 자기 동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촌스럽고 쉬운”

언어로 써내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쓴 책들이 종교혁명을 불질렀다.

▶ (이태리) 단테가 쓴 [신성한 코메디](신곡)은 당연한 라틴어대신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촌스럽고 쉬운” 그 동네 저잣거리

사투리로 썼다고한다. 그렇게 널리 퍼진 그 책은 통일 이탈리아어의

근간이 되었다.



쉬운전문용어의 힘 (3/3)

▶ (일본) 오규소라이는 중국글과 일본어의 차이를 간파한 예민한

시각으로 중국어 유불교 서적을 “촌스럽고 쉬운” 모국어로 풀어쓸

필요성을 각성시키며 일본 번역전통 300년의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

18세기 그렇게 우리를 앞질러 지금 일본은 중소기업 직원이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되있다.

▶ (한국) 우리는 전문지식일수록 “촌스럽고 쉬운” 보통의 언어로 널리

퍼뜨리는 것이 왜 중요한 지를 눈치채지 못했던 역사를 겪었다.

앞섰던 사람들의 학술이 울창하게 자라지못하고 사그라들며 서서히

쇠퇴해간 조선의 원인이 거기에(중국어 사용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 관성은 다른 옷을 하고 지금 우리 학계에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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